
2003년 나노기술 투자 1049억원!
과기부 ,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 확정 … 기술간 융합·접목 활성화

2003년 BT (바이오기술), NT (나노기술), ST (우주항공기술), 신기술 융합분야 등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총 7787

억원이 투입된다.

과학기술부(장관 채영복)는 국내경제의 성장 동력인 BT·NT, 신기술융합분야를 집중 육성해 세계 일류의

기술 수준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<2003년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>을 확정·발표했다.

정부가 2002년보다 3.5% 늘어난 5894억원을 투자하는 등 8개 부처(493억)와 민간(1400억)을 포함해 총 투자

규모는 7787억원에 이른다.

이 가운데 BT (1368억원), NT (1049억원), ST (1334억원) 등 미래전략기술개발에는 총 사업비의 63%인 3750

억원이 투입돼 미래 신기술·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, 관련부처는 국책연구(125억), 민군겸

용(170억), 우주(118억), 프론티어(80억) 등 4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.

2003년에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과 신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BT, NT 등의 원천·기반기술 개발

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한편,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간 융합기술 개발 및 신기

술의 전통기술 접목에도 주력해 첨단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.

아울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기술,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등에도 투자를 늘린다.

BT 분야는 <생명공학육성 제3단계 기본계획(2002-2007)>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경쟁력을 2010년까지 세계

7위권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유전체학, 단백체학, 세포응용연구, 뇌과학, 생물정보 등 연구에 집중 투자할 계

획이다.

NT 분야는 <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(2001-2010)>에 따라 2010년까지 선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10개 이상의

세계 1등 기술을 확보하고, 2005년까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나노소자·소재·공정, 나노바이

오·환경·에너지, 나노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.

테라급 나노전자소자, 나노소재, 나노 메카트로닉스 등 나노분야 3대 프론티어 사업을 통해 전략기술분야를

집중 개발하고 2002년 착수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<나노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>을 통해 나노촉매, 나노태양전

지, 나노기억매체, 탄소나노튜브 등 나노 기반·원천기술을 개발한다.

ST에서는 <우주개발 중장기계획(1996-2001.5)>에 따라 2005년까지 소형위성의 국내 발사를 단기목표로,

2015년까지 우주기술 수준 세계 10위권 진입을 장기목표로 삼아 우주 발사체 및 과학위성 2호 개발, 우주센터

건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.

한편, 신기술이 서로 융합·복합되고 다학제적 협력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

창출을 위해 신기술 간 융합 및 전통기술과의 접목 활성화로 신산업 창출 기반을 다진다. 또 수자원 확보 기

술,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, 산업폐기물 재활용 기술, 보건의료 기술 등의 개발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

한다.

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분야에 선택·집중 투자해 세계 초일류 기술로 발전

시키기 위한 <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>에 1605억원, 450개 내외의 핵심기술을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해

국가지정연구실에 지원되는 <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>에 107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.

또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룰 발굴·육성하는 <창의적 연구사업>에도 348억원이 투

입된다. <조인경/화학저널 편집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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